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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업기술센터, 고구마 정식기 시연
- 고구마 재배농가 생산성 향상 및 농작업병 예방 기대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밭작물 기계화 촉진을 

위해 중구 용유지역에서 고구마 정식기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.

중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고구마는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작물로 

최근 농가 고령화 및 농업인구 감소로 인해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

부적절한 자세로 장시간 농사일을 할 경우 근골격계 질환 등 1)농부증을 

유발하는 농작업의 기계화가 필요한 대표적인 재배 작목이다.

이번 시연회에서는 먼저, 관내 고구마 재배농가와 인천광역시의회 산

업경제위원회 안병배 시의원이 참석하여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

시간을 가졌으며, 트랙터 견인형 2조식 고구마 정식기 시연과 함께 

농기계 안전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. 향후 농업기술센터에서

는 시연회 결과를 토대로 고구마 정식기에 대한 임대농기계 장비 도

입을 검토 할 예정이다. 

1) 농사를 직업으로 하는 농업인에게 주로 많이 나타나는 정신적·신체적 장애 증후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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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“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의하면 

고구마 정식작업의 기계화는 85%이상의 노동력 절감효과가 있고, 이는 

어렵고 힘든 농업에서 신명나는 농업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

있다”며, “고구마뿐만 아니라 다른 농작물의 농작업 기계화 촉진을 

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<붙임> 고구마 정식기 시연회 사진


